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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과진료 후 신경손상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지속되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. 신경에 직접적인 
손상을 유발하였거나. 원인을 분명히 알 수 있는 통증은 신속히 해결해야 합니다. “원인 불명”이거나 “분
명히 치과의사의 잘못이 아님” 에도 불구하고 환자나 보호자, 법조인들에게 잘 설명하지 못하고, 적절히 
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은 있어선 안됩니다. 중대한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하였
을 경우엔 전적으로 의료진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, 불가항력적이거나 원인 불명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
경우 의료진은 책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.

신경손상이 많이 발생하는 치료 및 수술은 매복지치 발치, 국소마취, 턱교정수술, 임플란트수술, 근관치료, 
구강내 골편 채취, 골절, 감염, 수술용 약제 관련 등 매우 많습니다. 그러나 원인미상의 신경손상 증상도 
매우 많이 발생합니다. 따라서 신경손상과 관련한 사전설명이 매우 중요하고 치료 후 이상감각이 발생하였
을 경우엔 원인과 대처방안 및 예후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. 

통증은 치과의사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입니다. 치과를 찾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치아, 
잇몸 및 구강 주위 조직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마 많은 치과의사들이 치아 및 치
주 조직 기원의 통증에 대해서는 익숙하고 치료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진료실에서 환
자들이 실제로 호소하는 통증은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치과질환과의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
며, 근관치료, 발치, 임플란트 식립, 다양한 구강악안면 부위 수술이 합병증 없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었음에
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때 환자를 정신질환이나 꾀병 환자로 몰거나 원인불명의 통증에 
대해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대처할 경우 환자는 잘못된 치과치료로 인해 통증이 발생한 것
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. 그러므로 치과의사들은 구강 및 안면부의 다양한 통증에 대한 포괄적인 이
해를 통해 적절한 진 단과 치료를 시행할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며, 이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할 
경우 불가피한 의료분쟁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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